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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창흠 장관,  현장행보 본격화

“지방국토청을 국토교통 현장행정 실행기관으로”
- 24일 익산·25일 부산지방국토청, 지방항공청 찾아 기능전환 강조 -

□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4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

하여 업무보고를 받았다.

ㅇ 변 장관은 “그동안 지방국토관리청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도로,

하천 등 SOC 확충의 최일선 현장조직으로서 국민 삶의 질 향상에

크게 기여해왔다”고 격려하면서,

ㅇ “균형발전을 위한 분권형 거버넌스 확산,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

젝트 등 공공안전 강화 요구 및 자율주행, 지능형교통체계(ITS)와

같은 첨단기술 발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청의 역할이 새롭게

변화할 시점”이라고 강조하였다.

□ 변창흠 장관은 “지방국토청은 도로, 하천 중심의 집행기관이 아닌

국토교통 모든 분야에 대한 현장행정을 실행하는 동시에 지역과

협력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핵심주체로 변신해야 한다”면서,

ㅇ “오는 3월부터 지방국토청에 교통안전팀을 신설하고, 지자체, 경찰

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역 내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

역량을 결집해 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ㅇ 아울러, “균형발전, 교통안전, 건설안전 등 분야별로 지방청의

업무와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직원들이

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□ 한편, 변 장관은 25일에는 부산지방항공청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

잇따라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, 코로나-19 방역대응과 지방청

기능강화 추진현황을 차례로 점검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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